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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021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1,0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배양육 

인지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학생

일 경우 배양육 인지도가 높았다.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적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건강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 전통육에 대한 인식, 얼리어답터 성향이었다. 성별에 따라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차이가 있어 남성은 성별, 직업, 건강에 대한 관심, 얼리어답터 성향이, 여성은 연령, 교육 수준, 건강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 전통육에 대한 인식, 얼리어답터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배양육 연구 개발 

및 소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배양육, 인지도, 성별, 건강, 환경, 전통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orean consumers’ awareness of Cultured Meat(CM) 

and influencing factors by gender.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9 till June 15, 2021. 

Analyses of 1,008 respondents whose ages were 20 or older resulted in three points. First, Korean 

consumers’ awareness of CM were lower than the medium in the scale of 1-5, and men reported higher 

level of awareness than women. Second, the awareness of CM differed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he younger, the higher educated, and the students showed higher level 

of awareness of CM. Third, influencing factors on the awareness of CM differed by gender. In total, 

gender, age, job, health concern, environmental concern, perceptions of Traditional Meat(TM), and 

early adopter tendenc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wareness of CM. Among men, age, job, 

health concern, and early adopter tendency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the awareness of 

CM, where as age, education, health concern, environmental concern, perceptions of TM, and early 

adopter tendency were so among women. The study results may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policies for CM research an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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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엔(United Nations, UN)은 2050년 세계 인구가 

97억 명에 이를 것이며, 소득 증가에 따른 식량 및 육류 

수요가 인구 증가율보다 가파르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전 지구적 식량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육하고 도축한 육류(이하 ‘전통육’

으로 칭함) 생산과 결부된 환경 오염, 자원 소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육을 대체하기 위한 식품(이하 

‘대체육’으로 칭함)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체육은 식물

성 고기, 식용곤충, 배양육 등이 대표적이다[2]. 식물성 

고기는 미국 등에서는 상용화되어 시장규모나 인지도, 선

호도 등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는 연구 개발 과정에 있다[3]. 식용곤충은 ‘곤충산업의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육 농가도 증가

하고 사육 곤충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곤충에 대한 거부

감 등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4, 5].

배양육은 대체육 중 가장 나중에 연구되기 시작했는

데, 가축의 일부 근육세포를 이용해서 식용 고기의 복잡

한 구조를 재현하는 것이다[6]. 배양육은 동물의 세포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육류의 맛, 식감, 질감 등

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전통육을 

대체하는 식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7]. 미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이 선도적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시작되었다[3].

정부도 대체육 연구 및 개발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2016년 식용곤충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필두

로, 2018년부터는 배양육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배양육에 대한 2020년 지원 규모는 15억 3천여만원으

로, 2018년 28백여만원에 비해 5배 이상으로 증가하였

다[3].

한편,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배양육이 시장에

서 대체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외국에서는 소비자의 배양육에 대한 인지도, 

인식, 선호도, 구매 및 섭취 의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졌으나[6],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많

지 않다[8]. 이로 인해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어떠

한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이나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배양육에 대한 인지도

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운 식품

의 개발과 안전성 평가에서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9] 성별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

다. 이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배양육이 성별에 따라 어

떻게 인식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

른지 가늠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배양육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1-1. 소비자의 배양육 인지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소비자의 배양육 인지도는 연령, 교육수

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소비자의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소비자의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배양육의 개념과 특성

배양육은 2013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의 마크 

포스트 교수가 처음 배양육 햄버거 패티를 선보인[10] 이

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2020년 세계 최초로 싱가포르 

정부의 식품 승인을 받았다. 이 승인은 미국의 배양육 개

발기업인 Eat Just의 식품 생산 및 판매 허가이다. 배양

육은 살아있는 동물 세포의 체외 배양을 바탕으로 생산한 

고기를 뜻하는데, 주요 구성 요소는 세포, 배양액과 성장인

자, 지지체(Scaffold), 그리고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이다[11]. 

배양육 생산의 필수 요소인 세포와 관련해서는 근위성

세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유도

만능줄기세포, 중간엽줄기세포, 지방유래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배양육 생산 방법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7, 12, 13]. 배양액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소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 FBS)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

수 성분이나 높은 단가 및 알려지지 않는 성장인자가 포

함되어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FBS 대체제를 포함

하는 무혈청 배양액 개발이 필수적이다[14, 15]. 지지체

는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배양육의 

형태를 비롯하여 질감, 풍미 등에 영향을 미친다[16]. 바

이오리액터는 배양육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필요

하고, 회전형 바이오리액터가 주로 사용되며 3D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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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팅을 접목해 생산하는 기술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배양육은 전통육과 비교하여 몇 가지 차별화되는 특성

을 갖는다. 먼저, 배양육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므로 공

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Tuomisto와 Joost 

Teixeira de Mattos에 따르면[17], 배양육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에너지는 기존 축산업보다 평균 55% 적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토지 사용량은 기존 축산업과 비교하

여 각각 4%, 1%에 불과하였다. 한정적인 토지와 에너지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배양육이다. 그리고 배양육은 가축을 도살하거나 공

장식 집단 사육을 할 필요가 없어 동물 학대나 생명 윤리 

논란에서 자유롭다. 또한, 배양육은 포화지방, 항생제, 박

테리아 감염 등의 건강 관련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배양육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2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는 배

양육이 먼저 개발되고 소개된 서구권에서 주로 이루어졌

고, Bryant와 Barnett[18, 19], Chriki와 Hocquette[20] 

등의 메타 분석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배양육에 

대한 인식, 수용도, 구매 및 섭취 의사 등을 중심으로 주

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양육에 대한 인지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탈리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 연구[21]에서 응답자의 34%가 배양육에 대해 전

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34%는 들어본 적이 있

지만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32%는 들어본 적이 

있고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는 1,004명의 응답자 중 11.45%만이 배양

육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46%는 전혀 들

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배양육에 대한 인지도가 상

당히 낮았다. 배양육 수용도 측면에서는, 배양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배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는 찬성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구매 및 섭취 의사 역시 배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이후 모두 높아져 배양육에 대한 정보가 배양육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배양육에 대한 인식은 배양육과 관련된 지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벨기에, 포르투갈, 영국 소비자

를 초점집단면접한 연구[23]에서 배양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혐오, 부자연스러

움 등 부정적 인식을 가졌지만, 전 지구적 환경 문제나 

식량 안전 등의 사회적 공익성을 알고 난 후에는 더 우호

적으로 변화되었다. 

배양육에 대한 수용도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4]. 호주,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연구에서 프랑스 응답자들은 다른 국가 

참여자에 비해 배양육에 대한 수용도가 낮았다. 천연성에 

대한 인식, 식품 산업에 대한 신뢰도, 신기술이 적용된 식

품에 대한 공포 등이 거의 모든 국가 응답자들의 배양육 

수용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 배양육에 대

한 선호도를 식물성 고기나 전통육과 비교한 캐나다 연

구[25]에서는 세 가지 육류의 맛이 동일한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전통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생산 

과정보다 전통육과의 유사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고되었다.

배양육 구매 및 섭취 의사 역시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26], 영국, 스페인,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등

의 소비자가 참여한 연구에서 배양육에 대한 구매 의사

가 있는 참여자 비율은 스페인, 영국, 도미니카공화국, 브

라질 순이었다. 특히 브라질 소비자들의 배양육 구매 의

사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안전성, 영양적 함량 등

에 따라 높게 예측할 수 있었다. 독일 소비자에 대한 연

구[27]에서는 배양육에 대한 선지식이 배양육이 갖는 윤

리적 이점, 정서적 불리함, 전 지구적 공익 등에 영향을 

미치고 배양육을 섭취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

향을 미쳤다.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에 관해 다양한 문

화권에서 진행된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배양육에 대

한 인식은 명칭, 정보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극복하는 

것이 배양육 수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다룬 연구는 아직 드문 형편이다. 전통육을 대체하는 대

안의 하나로서 식물성 고기와 배양육 구매 의사를 다룬 

연구[8, 28], 중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의 대체육 구매 

의도를 비교한 연구[29] 등이 있을 뿐이다. 한국 소비자

가 대체육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

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3.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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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기

업인 나우앤서베이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였고 설문 응답 가능 연령은 20세 이상 성인이었다. 최초 

설문조사에 응한 참여자는 1,578명이었으며, 이 중 570

명이 완료하지 않아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1,008

명이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

와 같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다음과 같이 이루

어졌다. 설문 문항 내용이 응답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숙고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 응답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문조사 전에 안내하

였다. 연구진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 질문

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 내용은 배양육 분야에 종사하는 박사 1명과 사회

과학 분야 교수 1명에게 의뢰하여 윤리적 측면과 타당도

를 검토받았다.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567 56.2

female 441 43.8

Age

20-29 117 11.6

30-39 235 23.3

40-49 321 31.8

50-59 229 22.7

60 or more 106 10.5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3 0.3

High school 142 14.1

BS degree 735 72.9

MS degree or 

over
128 12.7

Job

Specialist 148 14.7

Manage/Office 
worker

498 49.4

Service/Sales 91 9.0

Production 56 5.6

Student 32 3.3

Home 
management

102 10.1

Other 80 7.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08)

3.2 측정 도구

배양육 인지도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배양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한다(1), 배양육에 대해 들

어본 적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2), 배양육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고 조금 안다(3), 배양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잘 안다(4), 배양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매우 

잘 안다(5)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배양육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관

심을 갖고 있는지,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이나 관리를 하

는지에 관한 5점 Likert 척도 3문항으로 연구진이 구성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76이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할 

책임, 친환경 상품 구입 경향,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 부담 

의지 등을 묻는 5점 Likert 척도 3문항으로 연구진이 구

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0이었다.

전통육에 대한 인지도는 전통적 육류 생산 과정을 알

고 있는지, 육류 생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 육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5점 Likert 척도 

6문항을 연구진이 개발하여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전통육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

도 계수(Chronbach’s α)는 .69였다.

얼리어답터 성향은 선행 연구[30]를 참고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관심, 정보 탐색, 공유, 구매 및 사

용 경험 등을 묻는 5점 Likert 척도 7문항으로 재구성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얼리어답터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92였다.

  

3.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7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 

통계, 교차분석(χ2 검증), 평균 차이 검증(T-test), 일원

변량분석(One way ANOVA)와 Sheffe test를 사용하였

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이원상관관

계,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 분석 결과

4.1 배양육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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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중 14.9%는 배양육 인지도가 전혀 없

었으며, 42.1%는 배양육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잘 모르고 

있었다. 배양육에 대해 들어보았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

은 9.0%,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배양육 인

지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교차 검증 결과, 성별에 따른 인지도 분포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배양육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른

다는 응답은 남성 11.6%, 여성 19.0%, 들어보았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남성 41.4%, 여성 42.9%로 낮은 인지

도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았고, 배양육에 

대해 들어보았고 잘 아는 응답은 남성 9.5%, 여성 8.4%, 

배양육에 대해 들어보았고 매우 잘 아는 응답자는 남성 

4.1%, 여성 4.1%로 나타나 높은 인지도에서 남성의 비율

이 약간 더 높았다. 

Category

Total Men Women

χ2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Haver not heard 
at all

150(14.9) 66(11.6) 84(19.0)

14.54***

Have heard but 
know little

424(42.1) 235(41.4) 189(42.9)

Have heard and 
know a little

302(30.0) 189(33.3) 113(25.6)

Have heard and 
know well

91(9.0) 54(9.5) 37(8.4)

Have heard and 
know very well

41(4.1) 23(4.1) 18(4.1)

Total 1008(100.0) 567(100.0) 441(100.0)

1) *** denotes significance at the 1, percent level. 

Table 2. Awareness of CM

성별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배양육 인지도 차

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

답자의 배양육 인지도는 평균 2.45(표준편차=.99)로 중

간보다 낮은 정도였다. 성별에 따라 배양육 인지도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배양

육 인지도는 2.53(표준편차=.96)이었고, 여성의 배양육 

인지도는 2.36(표준편차=1.01)이었다. 

배양육 인지도는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등의 사회인구

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연

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양육 인지도가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의 배양

육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무/관리직, 전문직, 생산

직, 판매/서비스직 순으로 배양육 인지도가 높았다.

Variables category n m(SD) t/F

Total N/A
1,00

8
2.45(0.99) N/A

Gender
male 567 2.53(0.96)

2.78***
female 441 2.36(1.01)

Age

20-29 117 2.64(1.09)a

5.78***

30-39 235 2.63(1.13)a

40-49 321 2.43(0.93)ab

50-59 229 2.33(0.88)bc

60 or more 106 2.19(0.76)

Education

High schoo or 
less

145 2.15(0.91)a

5.92***BS degree 735 2.49(0.98)b

MS degree or 

over
128 2.58(1.03)b

Job

Specialist 148 2.43(0.87)ab

7.27***

Office/Manag

erial worker
498 2.60(1.02)bc

Sales/Service 91 2.27(0.91)ab

Production 56 2.39(0.82)ab

Student 32 2.88(1.17)c

Home 
management

102 2.11(0.84)a

Other 80 2.11(1.02)a

1)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percent levels, 
respectively. 

Table 3. Awareness of CM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4.2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에 앞

서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

시되어 있다. 배양육 인지도는 성별(남성=1, 여성=2), 연

령, 직업(학생=0, 기타=1)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교육 

수준, 건강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 전통육에 대

한 인식, 얼리 어답터 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독립변

수들 간 상관관계의 절대값은 .03에서 .33 사이에 분포

하였고, 다중공선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역시 모두 2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대한 염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떠한지 중다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

자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건강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

한 관심, 배양육에 대한 인식, 얼리어답터 성향이 배양육 

인지도에영향을 미쳤다. 투입된 독립변수 중 교육수준만

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 연령, 직업, 전통육에 대

한 인식은 배양육 인지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

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 얼리어답터 성향은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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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인지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배양육 인지도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은 얼리어답터 성향, 건강에 대한 관심, 

연령, 환경에 대한 관심, 배양육에 대한 인식의 순으로 크

게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수가 배양육 인지도를 설명

하는 정도는 19%였다.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 직업,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성별에 따라 배양육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이 달랐다. 남성은 직업이 배양육 인지도에 부적인 영향

을 미쳤지만, 여성은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

에게서는 교육 수준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배양육 인지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통육에 대한 인지도가 배

양육 인지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은 그 영향

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은 배양육 

인지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건강에 대한 관심, 얼리

어답터 성향은 배양육 인지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투입된 독립변수가 배양육 인지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남성이 17%, 여성이 22%로 여성에 대한 설명도가 더 높

았다. 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 배양육에 대한 인식 등의 

독립변수가 여성의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배양육이 전통육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의 인

지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분석

한 결과 배양육 인지도는 중간보다 낮은 정도였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배양육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11% 정도였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Total Men Women

Coeff. β t-stat. VIF Coeff. β t-stat. VIF Coeff. β t-stat. VIF

Gender -.18 -.09 -2.96 *** 1.11

Age -.02 -.17 -5.88 *** 1.08 -.01 -.17 -4.06 *** 1.11 -.02 -.17 -3.80 *** 1.10

Education .06 .03 1.04 1.13 -.05 -.03 -.63 1.11 .18 -.03 2.10 ** 1.15

Job -.03 -.06 -1.87 * 1.14 -.05 -.08 -1.87 * 1.13 -.02 -.08 -.91 1.13

Health concern .27 .19 6.41 *** 1.10 .27 .20 4.88 *** 1.10 .26 .20 4.08 *** 1.12

Environmental concern .05 .09 2.60 ** 1.37 .04 .07 1.56 1.39 .06 .07 2.33 ** 1.35

Perceptions of TM .10 .07 2.13 ** 1.14 -.01 -.01 -.02 1.17 .22 -.01 2.99 *** 1.13

Early adopter tendency .04 .21 6.68 *** 1.25 .04 .21 4.79 *** 1.17 .04 .21 4.44 *** 1.23

Constant 3.03 2.12 ** 1.35 3.15 *** -.69 -1.44

F-Value 28.77 *** 16.21 *** 17.05 ***

R2 .19 .17 .22

Adj. R2 .18 .16 .20

1)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percent levels, respectively. 

Table 5. Regression on consumer’s awareness of CM

Variables　 1 2 3 4 5 6 7 8

1. Age -.131*** 　 　 　 　 　 　

2. Education -.126*** -.061* 　 　 　 　 　

3. Job .193*** .038 -.298*** 　 　 　 　

4. Health concern -.036 .046 .060* -.047 　 　 　

5. Environmental concern .075** .129*** .032 -.077** .249*** 　 　

6. Perceptions of TM .065** .115*** -.053* -.005 -.008 .321*** 　

7. Early adopter tendency -.111*** -.058* .174*** -.151*** .214*** .360*** .105**

8. Awareness of CM -.087** -.151*** .118*** -.138*** .252*** .208*** .086** .326***

1)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percent levels, respectively.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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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였던 것에 비하면, 본 연구 응답자의 배양육 인지도

는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모두 

더 많아 양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양육 인지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성이 여

성보다 높았다. 또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학

생일 경우 배양육 인지도가 높았다. 남성의 배양육 인지

도가 여성보다 높은 것은 대체육 및 배양육 인지도에 있

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던 선행연구 결과[28]와 유사

하다.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도 배양육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배양육을 비롯한 대체육에 관한 정보를 접

할 수 있는 경로나 가능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배양육에 관한 정보는 대체로 언론 보

도 등을 통해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이 낮거나 교

육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기기나 인터넷 접근성이 높고 

새로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생은 교

육 과정이나 세미나 등에서 환경이나 인구 문제, 식량난, 

혁신 식품 등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적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건강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 

전통육에 대한 인식, 얼리어답터 성향이었다. 성별에 따

라 배양육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어 

남성은 성별, 직업, 건강에 대한 관심, 얼리어답터 성향이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은 연령, 교육 수준, 건강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 전통육에 대한 인식, 얼리어답터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 투입된 독립변수가 배양육 인지도

를 설명하는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컸다. 

독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 교육 수준, 

연령은 배양육에 대한 사전 지식에 정적 영향력이 있었

던 반면, 성별이나 경제적 수준 등은 그렇지 않았던 결과

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가족 단위 소

비와 식생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들이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 전통육 생산 방식 등에 대한 지식 등이 높다면 새

로운 유형의 대체육인 배양육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을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1천 명이 넘는 규모의 설문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온라인 조사였기 때문에 인터넷 접

근이 가능한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넷을 사용

하는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새로운 정보

를 접하거나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의 배양육 인지도는 본 연구 결과

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배양육 인지도를 단일 문

항으로 측정하여 인지도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충분히 포

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관련 요인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

에서 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배양육 연구 개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배양육에 대한 인지도를 넘어 선호도, 섭

취 및 구매 의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배양육에 대한 소

비자의 수용도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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